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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현대의 경쟁적인 환경에서, 모든 조직의 가장 큰 관심

사는 조직의 성공에 있다. 이에 따라 조직의 성공과 실패

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리더십의 중요성이 부각

되었으며,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즉, 과연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십 역할을 잘 수행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연구는 리더십 연구의 주요 테마로 주

목을 받아 왔다. 관련 연구들 중 개인적 특성과 리더십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일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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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optimism, self-esteem and self-leadership according to age, 

monthly income, and teaching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and the influence of optimism and 

self-esteem on self-leadership. 668 home-visit instructors participated in the online survey from 140 multicultural family sup-

port centers in Seoul, 6 metropolitan cities, 9 provinces, and other cities and counties.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e, 

percentages, Pearson’s correlations, One-way ANOVA, Scheffé post-hoc test, and stepwise multi-regression using SPSS 21.0.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optimism and self-esteem according to age and 

monthly incom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age and home-visit teaching 

experiences. Third, the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model showed that optimism, self-esteem and the individual variables had 

an influence on the self-leadership of home-visit instructor’s self-expec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elf-esteem and opti-

mism are important precursors of self-leadership and self-leadership training based on self-esteem and optimism is necessary 

for self-leadership enhancement of home-visit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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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능력이나 성격 특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 변수들이 리더

출현(누가 먼저 리더가 되는가) 및 리더효과(누가 리더 역

할을 얼마나 잘 하는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 A. Judge, J. E. Bono, R. Ilies, & M. W. Gerhardt, 

2002; T. A. Judge, A. E. Colbert, & R. Illies, 2004). 

좀 더 최근의 연구들(R. D. Arvey, Z. Zhang, B. J. 

Avolio, & R. F. Krueger, 2007; B. J. Avolio, M. 

Rotundo, & F. O. Walumbwa, 2009)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발달적 요인 및 유전적 요인 등

이 리더출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

로 보고되었다. 

한편, 하루가 다르게 외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조직마다 슬림화, 수평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리더십의 

패러다임도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다(J. Mesterova, J. 

Prochazka, & M. Vaculik, 2015). 엄격한 규율과 권력의 

위계에 의해 조직구성원들을 이끄는 권위적 리더십이나 

관료적 리더십, 보상에 의해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

발하려는 거래적 리더십으로는 조직의 성과 창출에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P. M. Muchinsky, 2011), 변

혁적 리더십, 참여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양성적 리더

십 등과 같은 대안적 리더십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조직 내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적 관리의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롭게 부각되는 리더십으로 셀프리더

십이 있다. 셀프리더십이란 행위적·인지적 전략을 사용하

여 자기 스스로의 사고와 행동을 조절하며 자율성을 가지

고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의미한다(C. C. 

Manz & C. P. Neck, 2004). 즉, 셀프리더십은 리더가 구

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리더십과 달리 구성원

의 자율적인 자기관리 전략과 내적인 동기부여에 초점을 

두고, 구성원 개개인이 주어진 과업 수행에서 자기성찰, 

자기 설정 목표, 스스로의 직무할당, 스스로의 문제해결, 

스스로의 과업계획 등을 통해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

어주는 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셀프리더십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최근 우

리 사회는 다문화가족 출생 아동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

는 추세다. 실제로 18세 미만 다문화가족 자녀수가 최근 

8년 사이 8배가 증가하여 2015년 현재 21만명에 달하며, 

이들의 발달적 어려움 및 사회적 부적응 문제가 사회적으

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

원하기 위해 전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875명의 다문

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을 직접 방문하

여 부모 및 그들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며 실질적이고 직

접적인 도움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2016).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특성상 방문교육지도사는 다문화가족을 

직접 방문하여 1인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통

제하고 조절하는 등의 관리전략으로 스스로를 리드하며 

다문화가족 자녀의 놀이 및 학습 지도, 자녀양육 컨설팅, 

문제해결 지원 등의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K. Kwon & 

S. Bong, 2013)해야 하므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성패는 개별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교육자의 셀프리더십은 

교사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A. S. 

Hong, 2015) 및 반성적 사고능력(J. Kim & W. Sung, 

2012)과 정적 관련성을 보이며 교육의 질을 좌우할 수 있

는 주요 변수로 평가되고 있는 바(B. Cho & Y. Seo, 

201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는 다른 무엇보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

십의 개발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

도사의 어떠한 특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기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셀프리더십에 관한 연구들(J. 

Chae, H. Kim, H. Hwang, K. Kwon, B. Kang, &  J. 

Suh, 2016; J. L. Godwin, C. P. Neck, & R. S. 

D'lntino, 2016; J. D. Houghton & S. K. Yoho, 2005; 

C. P. Neck & J. D. Houghton, 2006)을 종합해 보면, 

셀프리더십은 구성원들의 헌신, 직무만족, 심리적 임파워

먼트, 조직 역량, 수행 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셀프리더십이 조직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C. P. Neck & J. D. Houghton, 2006)는 주장을 

일관되게 지지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

프리더십 개발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성공에 중요

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아직까

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셀프리더십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최근 Chae et 

al.(2016)의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

리더십을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이 직

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셀프리더십의 효과

를 밝히는 기존의 연구틀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을 탐

색함으로써, 어떠한 개인적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가 셀프리더십을 잘 실천하는지를 파악해 보고

자 한다. 

과연 개인의 어떤 특성이 다른 이들보다 셀프리더십을 

잘 실천하도록 돕는 것일까? 우선  일반적으로 개인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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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특성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D. Watson, J. Suls, & J. Haig, 2002), 개인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즉,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하는 자존감이 셀프리더십의 중요한 선행 요

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리더십

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관련성을 보고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리더는 특정 과제

나 일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잘 해낼 수 있다고 판단 하

에 다양한 상황을 더 잘 조율할 수 있으며, 자신의 효능

감을 구성원들에게도 전수하여 그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리더의 자기효능감은 리더십 효

과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J. Mesterova, 

J. Prochazka, & M. Vaculik, 2015).  자기효능감과 자존

감은 동일하게 자기평가적 요소와 관련되며 실제로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은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핵심

자기평가이론에서는 자기효능감과 자존감을 단일 구성 요

인으로 보기도 한다(T. A. Judge, E. A. Locke, & C. C. 

Durham, 1997). 그러나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제 수행 능

력에 대한 동기적 신념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

인 반면, 자존감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정서적 평가

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

념은 차이가 있다(G. Chen, S. M. Gully, & D. Eden, 

2004). 따라서 리더십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영향과 별개

로 자존감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B. M. Bass and R. Bass(2008)는 리더십에 대한 자존

감의 영향 관계에 대해 리더의 자존감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 ‘가까운 동료를 겸손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 능력’ ‘지속적인 인정이나 

승인 없이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되는 것

으로, 바로 이러한 리더의 능력들이 리더십 출현 및 리더

십 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 P. Mueller and D. Stahlberg(2011)는 리더십을 발휘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

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바로 

자존감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최근 10년에 걸친 종단연

구를 통해 자존감이 높은 리더일수록 리더의 역할을 더 

잘 수행하며, 리더십 발달에서도 더 많은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 D. Li, R. D. Arvey, & Z. Song, 

2011). 아직까지 셀프리더십에 대한 자존감의 영향을 살

펴본 연구는 없었으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현실에서의 모든 경험을 긍정적

으로 받아들이며 부정적 피드백이나 도전들에 더 효과적

으로 대처하며(H. Park & J. Lee, 2015) 자신의 행동을 

더 잘 조절(R. F. Baumeister, T. F. Heatherton, & D. 

M. Tice, 1993)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존감이 자기수용, 자기통제, 자기동기화, 자기반성, 건설

적 사고 등과 같은 셀프리더십의 요소들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최근에는 긍정심리학의 영향으로 리더십 연구에서

도 긍정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리더의 긍정적 심리 상태가 리더십 출현 및 리더

십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리더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긍정적인 심리 상태

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이는 리더십의 발달을 이끄는 주요

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H. Wang, Y. Sui, F. 

Luthans, D. Wang, & Y. Wu, 2014). F. Luthans, C. M. 

Youssef, and B. J. Avolio(2007)에 의해 개인이 가진 긍

정 심리 자원의 하나로 제시된 낙관성은 난관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역경을 어떤 방식으로든 

성공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가정하며 앞으로는 좋은 결

과를 경험할 것이라고 믿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는 객관적

인 위험성을 과도하게 평가절하며 단순히 ‘모든 일이 잘될

거야’라고 기대하는 비현실적인 낙천주의와는 다른 개념이

다(M. E. P. Seligman, 1991). 이와 관련하여 J. B. Avey, 

B. J. Avolio, and F. Luthans(2011)는 선행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실패한 리더들이나 리더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 자신과 주변 환경에 대해 낙관적인 성

향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또한 낙관성을 지닌 사람들은 성

공과 실패에 대해 자신뿐만 아니라 외부의 원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분석하여 대처할 줄 알며(M. Kool 

& D. Dierendonck, 2012), 낙관성은 직무 관련 스트레스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 요건(T. Reuter & R. 

Schwarzer, 2009)이며, 정서가 셀프리더십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C. C. Manz, 2015)임을 고려할 

때, 개별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

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낙관성 수준이 셀프리

더십 실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

나 셀프리더십에 대한 낙관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셀프리더

십에 대한 긍정적 정서성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S. Lee & 

J. Kim, 2016)가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

성으로 자존감과 낙관성 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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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력 및 지위, 연령, 소득 등의 개인적 배경 변수

에 따라 리더십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J. Chae et al., 2016; S. Lee & J. Kim, 2016; 

W. D. Li, R. D. Arvey, & Z. Song, 2011)을 참조하여,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 경력, 소득 수준 등의 

일반적 배경 변수가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

해 보고자 한다. 셀프리더십 개발의 핵심 내용은 직무 특

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J. D. Houghton & S. K. Yoho, 

2005)는 주장에 근거할 때,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

적 특성 변인의 규명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방향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

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

경에 따른 낙관성, 자존감 및 셀프리더

십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낙관성과 자

존감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및 6개 광역시, 9개 도 및 시군구 등 전국 140개

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지도사 668명이 연구대상이었다. 이는 전국의 센터에 

근무하는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이다. 

<Table 1>과 같이 99.7%가 여성이었고, 연령으로는 51세 

이상이 53.3%로 가장 많았으며 41세 이상이 전체 97.0%

를 차지하였다.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지도사가 가장 많아 

44.5%를 차지하였고, 월소득은 300만원 이하가 38.85%였

다. 연구대상의 71.3%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이며, 55.2%는 

전공이 아동/유아교육/교육계열이었으며, 경상지역에서 활

동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29.3%).

2. 연구도구

1) 자존감

자존감은 M. Rosenberg(1965)의 ‘Rosenberg 자존감척

도(RSES)’를 사용하였다. ‘로젠버그 자존감 척도’는 뉴욕

주의 무작위로 선정된 10개의 고등학교에서 5,024명의 샘

플로 만들어진 것으로 긍정적 자존감 5문항과 부정적 자

Table 1. Demographics of the Participants (N=668)

Variable Range N(%) Variable Range N(%)

Age

< 40yrs old 20 (3.0%)
Gender

female 666(99.7%)

male 2(.3%)
40 and < 50yrs old 291 (43.7%)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5(.7%)

> 50yrs old 355 (53.3%) two/three-year college graduates 108(16.2%)

four-year college graduates 476(71.3%)

Home

-visit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1yr 41 (6.1%)
graduate school or beyond 79(11.8%)

1-2yrs 9 (1.3%)

Major

child/education 369(55.2%)

humanities/social science 234(35.0%)
2-3yrs 84 (12.6%)

arts/physical 12(1.8%)

3-4yrs 102 (15.3%) engineering 16(2.4%)

etc. 37(5.5%)
4-5yrs 135 (20.2%)

Work

-Place 

Location

Seoul 79(11.8%)

more than 5yrs 297 (44.5%) Gyeonggi 126(18.9%)

Chungchenong 100(15.0%)

Monthly 

income

< 3M♣ 254 (38.8%)
Jeolla 121(18.1%)

3M and < 4M 189 (28.9%) Kyeongsang 196(29.3%)

Gangwon 40(6.0%)
> 4M 212 (32.4%)

Jeju 6(.9%)
♣ M = million Korea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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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감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의 리커

트척도로 측정되며, ‘거의 그렇다’(4점)와 ‘거의 그렇지 않

다’(1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존감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 10문항에 대한 

Cronbach의 ɑ 계수는 .75이다.

2) 낙관성

방문교육지도사의 낙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는 M. F. Scheier, C. S. Carver and M. W. Bridges 

(1994)의 LOT-R(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을 

사용하였다. LOT-R은 성향적 낙관성을 단일차원으로 측

정하는 도구로 모두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6개 문항만이 낙관성을 측정하는 문항이고 나머지 

4개 문항은 참여자가 질문지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허위문항(Filter item)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관성을 

측정하는 6개 문항은 다시 3개의 긍정적 기대에 대한 낙

관성 문항과 3개의 부정적 기대에 대한 낙관성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의 예를 들면, 긍정적 기대

에 대한 낙관성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나는 보통 최선의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한다’이며, 부정적 기대에 대한 

낙관성은 ‘내 뜻대로 일이 진행되리라고 거의 기대하지 

않는다’ 등이다. LOT-R은 5점 Likert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

점)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기대문항은 역 채점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총 6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65이다. 

3) 셀프리더십

C. C. Manz and H. P. Jr. Sims(1987)가 개발한 Self 

Leadership Questionnaire(SLQ)를 R. Lee(2012)가 교사

대상으로 6개 하위요인 중 성취를 감소시키는 자기비판을 

제외한 5개의 하위요인으로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

였다. ‘주어진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의 ‘자기

기대’ 관련 3문항,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한다’ 

등의 ‘리허설’ 관련 3문항, ‘성과목표를 설정한다’ 등의 

‘목표설정’ 관련 3문항,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 스스로 

보상한다’ 등의 ‘자기보상’ 관련 3문항, ‘실패를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한 배움의 기회로 생각한다’ 등의 ‘건설적 사고’ 

관련 3문항 등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

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학 관련 교수 5인이 내용타

당도를 검토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을 

것을 의미하며, 하위요인별 신뢰도 계수는 순서대로 .81, 

.79, .74, .71, .65이며 전체 15문항에 대한 Cronbach의 ɑ 
계수는 .89이다. 

3. 연구절차

한국건강진흥원의 사내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

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C대학교의 생명윤리위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거친 연구의 

취지가 설명되었고, 조사 참여에 동의한 총 875명이 설문

조사에 응하였으나, 부실응답이 포함된 207명의 자료는 

제외한 총 668명의 응답이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1.0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다문화 방문교육지도

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낙관성, 자존감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은 Scheffé의 사후검

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낙관성과 

자존감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회귀분석으로 

알아보았고,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를 통한 다중공선성과 Durbin-Watson 값으로 회귀모델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에 따른 

자존감, 낙관성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

다문화 방문교육지도사의 일반적 배경(연령, 소득수준, 

경력)에 따른 자존감, 낙관성 및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일변량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하였고, 집단 간 차이의 유의성은 Scheffé의 사후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자존감을 

살펴보면, 자존감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46, p<.05). 40세 미

만의 방문교육지도사(M=4.24, SD=.47)가 40대의 방문교

육지도사(M=4.52, SD=.37)나 50세 이상의 방문교육지도

사(M=4.49, SD=.40)에 비해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자존감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월소득이나 경력

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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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관성에 대해 살펴보면, 낙관성은 월소득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5.01, p<.01), 300만원 미

만의 방문교육지도사(M=4.08, SD=.49)가 300만원 대의 방

문교육지도사(M=4.22, SD=.45)나 400만원 이상의 방문교

육지도사(M=4.17, SD=.48)보다 낙관성 수준이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낙관성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이나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개인변인에 따른 차이는 <Table 3>과 같

다.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에 관해서는 연령과 경력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40세 미만의 방문교육지도사의 자기기

대 수준(M=4.00, SD=.52)이 가장 낮았고, 이는 40대의 방

문교육지도사(M=4.33, SD=.50)와 50세 이상의 방문교육

지도사(M=4.38, SD=.53)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이었다

(F=5.53, p<.01). 경력에 따른 차이는 4-5년 이상의 경력

을 가진 방문교육지도사(M=4.41, SD=.46)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방문교육지도사(M=4.41, SD=.50)의 자기기

대가 가장 높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1년 미만의 방문교

육지도사(M=4.11, SD=.53)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

(F=4.22, p<.01). 자기기대 수준은 월소득에 따라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리허설

에 대해서는 경력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에 따른 

차이는 3-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방문교육지도사(M=4.26, 

SD=.50)와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방문교육지도사(M=4.26, 

SD=.55)가 리허설을 가장 많이 하였는데, 이는 가장 적게 

하는 1년 미만의 방문교육지도사(M=3.93, SD=.72)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이었다(F=3.16, p<.01). 한편 리허설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이나 월소득에 따라는 유의한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목표설정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 월소득,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셀프리더십의 자기보상에 대해서는 연

령에 따른 차이만 있었는데, 나이가 40세 미만인 방문교육

지도사의 자기보상 점수(M=3.93, SD=.48)가 40대(M=4.26, 

SD=.57)이거나 50세 이상의 점수(M=4.28, SD=.55)보다 낮았

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57, p<.05).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에 대한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 

월소득, 경력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과 낙관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과 낙관성 및 개인 변인이 셀

프리더십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

보기 위해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요인을 종속변수로 하고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 낙관성 및 개인 변인(연령, 소

Table 2. Difference in Self-esteem and Optimism According to Age, Income, and Teaching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Variable
Self-esteem Optimism

M(SD) M(SD)

Age

< 40yrs old 4.24(.47)a 3.96(.51)

40 and < 50yrs old 4.52(.37)b 4.16(.46)

> 50yrs old 4.49(408)b 4.16(.51)

F 4.46* 1.63

Monthly income

< 3M　 4.45(.44) 4.08(.49)a

3M and <4M 4.50(.38) 4.22(.45)b

> 4M 4.53(.36) 4.17(.48)ab

F 2.19 5.01**

Home

-visit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1yr 4.48(.42) 4.22(.51)

1-2yrs 4.52(.43) 4.28(.50)

2-3yrs 4.49(.41) 4.11(.45)

3-4yrs 4.42(.40) 4.10(.52)

4-5yrs 4.50(.40) 4.14(.46)

more than 5yrs 4.52(.39) 4.17(.49)

F .87 .75

a, b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e letters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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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 경력)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

적 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

을 진단하기 위해 Durbin-Watson 값, 공차한계(Tolerance)

와 분산팽창요인(VIF) 지수를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의 

각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자존감, 낙관성, 개인 변인의 공

차한계는 .74~1.0으로 0.1이상으로 나왔으며, VIF 지수는 

1.0~1.36의 분포를 보여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

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값은 1.93~2.05

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먼저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과 낙관성 및 개인 변인

(연령, 소득, 경력)이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자기기

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기기대를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44, p<.001), 

경력(β =.15, p<.001), 낙관성(β =.14, p<.001)의 순으로 나

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전체 변

랑의 29%를 설명하고 있다(F=236.23, p<.001). 이에 경력

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2%증가하고(F=131.10, p<.001), 낙

관성이 추가되어 1%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전체설명력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F=93.63, p<.001). 다음으로 셀프

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리허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리허설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

아존중감(β =.31, p<.001)과 경력(β =.10,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전체 

변랑의 10%를 설명하고 있다(F=68.96, p<.001). 이에 경

력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1%증가하여 전체설명력은 11%

인 것으로 나타났다(F=38.09, p<.001). 셀프리더십의 하위

요인 중 목표설정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 =.42, 

p<.001)과 경력(β =.09, p<.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전체 변랑의 18%를 설

명하고 있다(F=141.80, p<.001). 이에 경력이 추가되어 설

명력이 1%증가하여 전체설명력은 19%인 것으로 나타났

다(F=75.02, p<.001).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자기보상

을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 =.45, p<.001)만으로 나

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전체 변랑의 20%를 설명하고 있

다(F=163.52, p<.001). 마지막으로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 건설적 사고를 설명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β =.33, 

p<.001), 낙관성(β =.11, p<.01), 월소득(β =-.08, p<.05), 경

력(β =.08, p<.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자아존중감이 전체 변랑의 14.6%를 설명하고 있

다(F=111.94, p<.001). 이에 월소득이 추가되어 설명력이 

Table 3. Difference in Self-Leadership According to Age, Income, and Teaching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Variable

Self-leadership

Self-

Expectation
Rehearsal Self-Goal Setting Self-Reward

Constructive 

Thinking

M(SD) M(SD) M(SD) M(SD) M(SD)

Age

< 40yrs old 4.00(.52)a 3.98(.54) 3.82(.69) 3.93(.48)a 3.75(.72)

40 and < 50yrs old 4.33(.50)b 4.25(.55) 4.10(.61) 4.26(.57)b 4.07(.59)

> 50yrs old 4.38(.53)b 4.19(.56) 4.11(.58) 4.28(.55)b 4.06(.58)

F 5.53** 2.52 2.23 3.57* 2.76

Monthly income

< 3M 4.34(.54) 4.19(.56) 4.05(.62) 4.25(.58) 4.07(.59)

3M and < 4M 4.35(.51) 4.22(.59) 4.11(.57) 4.24(.59) 4.05(.61)

> 4M 4.35(.50) 4.22(.53) 4.12(.60) 4.28(.50) 4.02(.57)

F .04 .79 .38 .78 .56

Home

-visit teaching 

experiences

less than 1yr 4.11(.53)a 3.93(.72)a 3.93(.51) 4.16(.56) 3.91(.56)

1-2yrs 4.15(.63) 4.11(.55) 3.89(.58) 3.96(.70) 3.59(.70)

2-3yrs 4.27(.59) 4.14(.58) 3.96(.70) 4.21(.34) 4.00(.61)

3-4yrs 4.25(.52) 4.26(.50)b 4.09(.57) 4.21(.53) 4.03(.56)

4-5yrs 4.41(.46)b 4.17(.58) 4.16(.61) 4.27(.55) 4.10(.64)

more than 5yrs 4.41(.50)b 4.26(.55)b 4.12(.58) 4.29(.54) 4.08(.56)

F 4.22** 3.16** 2.17 1.34 2.07
a, b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same letters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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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증가하고(F=58.28, p<.001), 경력이 추가되어 설명력

이 0.6%증가하고(F=40.59, p<.001), 마지막으로 낙관성이 

추가되어 0.9%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전체설명력은 16.7%

인 것으로 나타났다(F=32.54, p<.001).

Ⅳ.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여 일반적 배

경 변인에 따른 자존감, 낙관성, 셀프리더십의 차이를 살

펴보고, 자존감과 낙관성이 셀프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과 낙관성은 

각각 연령과 월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방문교육지도

사의 연령이 40대 이상인 경우, 40대 미만보다 자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게 나타난 S. Cho(2005)의 연구결과

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의 자존감은 사회적 능력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신감에 의해 크게 좌우

된다는 J. S. Fleming and W. A. Watts(1980)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

비스의 특성상 자녀양육 경험이 풍부한 40대 이상 방문교

육지도사의 경우 부모 및 그들 자녀와 상호작용하며 실질

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수월했을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방문교육지도사로서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자신감이 자존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존

감은 조직의 성과 창출과 직결되는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한 변인(S. Cho, 2005)임을 고려할 때, 연령이 

높은 방문교육지도사들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H. Hwang et al.(2014)의 연구

에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 수준 또한 높게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

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Table 4. The Relative Influences of Variables on Self-Leadership of Multicultural Family Home-Visit Instructors 

Dependent 

Variable
Step

Independent 

Variables
B β R2 △R2 F

Self-Expectation

1 Self-esteem  .67   .52*** .27 236.23***

2
Self-esteem  .67   .51***

.29 .02 131.10***

Experience  .05   .15***

3

Self-esteem  .57   .44***

.30 .01 93.93***Experience  .05   .15***

Optimism  .15   .14***

Rehearsal

1 Self-esteem  .43   .31*** .10 68.96***

2
Self-esteem  .43   .31***

.11 .01 38.09***

Experience  .04   .10***

Self-goal setting

1 Self-esteem  .64   .42*** .18 141.80***

2
Self-esteem  .63   .42***

.19 .01 75.02***

Experience  .04   .09**

Self-reward 1 Self-esteem  .63   .45*** .20 163.52***

Constructive 

thinking

1 Self-esteem  .56   .38*** .15 111.94***

2
Self-esteem  .58   .39***

.15 .01 58.28***

Income -.05  -.07*

3

Self-esteem  .57   .39***

.16 .01 40.59***Income -.06  -.08*

Experience  .03   .08*

4

Self-esteem  .49    .33***

.17 .01 32.54***
Income -.06  -.08*

Experience  .03   .08*

Optimism  .14   .11**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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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좋은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방문교육 지도사의 월평

균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

다 낙관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어

려움은 개인의 우울과 불안감을 증진시키며 다른 종류의 

스트레스보다 쉽게 좌절이나 분노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

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C. Chang, 2009)의 결과를 통

해, 월소득 수준이 낮은 방문교육지도사의 낙관성 수준이 

낮은 근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은 하위

영역별로 연령 및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

로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영역에서는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이 40대 이상일 때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영역은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공적 수행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영역으로 개인의 자존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T. A. 

Judge & J. E. Bono, 2001)을 고려할 때, 앞서 40대 이상 

방문교육지도사인 경우 자존감의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상대적으

로 자존감이 높은 40대 이상의 방문교육지도사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주어진 과제

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의 수준 또한 더 높

을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셀프리더십의 자기보상 

영역에서도 방문교육지도사의 연령이 40대 이상일 때 자

기보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

수록 인생경험을 통해 일 자체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진 과

업을 수행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

력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경력에 있어서는 경력이 많은 경우 적은 경우보다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교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교수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선

행연구들(S. Park, 2015; S. Son & K. Kwon, 2012)과 맥

을 같이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수활동에 

대한 신념과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

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개인적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한다(M. P. James, 2012). 일반적으로 교사 경력과 교

수효능감의 정적 관계는 교육경력이 많아짐에 따라 실질적

으로 다양한 교수 상황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고 어떠한 

주어진 상황과 변화에서의 대처능력 및 문제해결능력과 같

은 교수활동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의미 있는 타인으

로부터 받는 존경과 인정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교수

효능감 즉,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

음이 확고해지는 것으로 해석한다(S. Park, 2015; S. Son 

& K. Kwon, 2012). 이를 토대로 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지도사에게 주어진 과제가 다문화가족의 부모와 자녀들

을 대상으로 교수활동을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경력

이 길어질수록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아지면서 다

양한 교수 상황에서의 대처 및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교수 과정에서 부모 및 그들 자녀와의 상호작

용이 보다 수월해짐을 느낌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

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확신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교수효능감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학습자의 긍정적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이

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M. P. James, 2012).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저경력 

방문교육지도사의 특성에 맞게 교수효능감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의 리허설 영역에서는 경력이 많은 방문교육지

도사가 경력이 적은 경우보다 리허설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아질수

록 자신의 부족한 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이 리허

설을 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하위영역별로 달랐다. 셀프리더십의 자

기기대 영역은 자존감, 경력, 낙관성의 순으로, 리허설 영

역과 자기목표설정 영역은 자존감, 경력의 순으로, 자기보

상 영역은 자존감이, 건설적 사고 영역은 자존감, 월평균 

소득, 경력, 낙관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리허설, 자기목표설정, 자기

보상, 건설적 사고 영역 모두에서 셀프리더십의 발휘에 

자존감 변인의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자존감이 

셀프리더십의 정적 선행 요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H. 

Song & S. Lee, 2016; J. Yun, Y. Mun, & S. Ju, 2011)

과 일치하며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행 변수로 

자존감 변인을 제안한 B. M. Bass and R. Bass(200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지도사 대상 전수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러한 결과는 

자존감 변인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관계없이 개인의 셀

프리더십을 예측하는 중요한 핵심 변수임을 밝혀낸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자 이는 추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

사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

어야 할 내용은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 증진과 관련된 

부분임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존감 변인이 자기기대, 리허설, 자기목표설정, 자기보

상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결과

는 개인의 자존감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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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관리하는 행동지향적 전략을 통해 셀프리더십 발

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자존감 요

소가 반영된 개념인 핵심자기평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직무에 대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리더십 행동을 보이는 특성이 있음(T. A. 

Judge, J. E. Bono, & E. A. Locke, 2000)을 고려할 때, 

자존감이 높은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주어진 과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

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셀프리더

십 발휘가 수월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자존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

로써 실패에 부딪쳐도 자책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조정하고 더 노력하게 하는 자기효능감

에 영향을 미친다(T. A. Judge & J. E. Bono, 2001)는 점

을 고려할 때, 자존감이 높은 방문교육지도사의 경우 자

신이 유능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달라 하나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활용

할 수 없는 특성으로 인해 매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서도 자신의 교수 행동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

의 행동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직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 영역에서도 자존감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존감이 높

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고 현실에

서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으며(H. 

Park & J. Lee, 2015), 자존감이 개인의 인지적 평가 과정

에서 사용되는 대처자원이라고 강조한 V. Juth, J. M. 

Smyth and A. M. Santuzzi(2008)의 주장을 근거로 할 

때, 자존감 변인이 긍정적인 사고 패턴의 확립을 통해 부

정적인 신념과 가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건설적 사고 전략을 통해 셀프리더십 발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존감이 긍정적 사고 패턴의 확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적 정서의 매개적 역할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개인의 자존감 수준이 개인의 긍

정적․부정적 정서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며, 긍정적 

정서성은 사고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

력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보고들(C. Estrada, A. M. Isen, 

& M. Young, 1997; A. M. Isen, 2001; A. M. Isen, K. 

A. Daubman, & G. P. Nowicki, 1987)을 토대로, 높은 

자존감을 지닌 방문교육지도사는 일상적으로 긍정적 정서

를 더 많이 경험함으로써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의 제

공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

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고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유연하게 문

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서는 방

문교육지도사가 단순히 교수자의 역할에만 머무는 것이 아

니라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멘토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방문

교육지도사의 긍정적 정서성을 개발해 줄 필요가 있으며, 

더 근본적으로 방문교육지도사의 자존감 개발이 선행되어

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낙관성은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와 건설적 사고 

영역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

이 셀프리더십의 자기기대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긍정적 정서의 관련

성을 보고한 J. D. Houghton and D. L. Jinkerson(2004)

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며, 낙관성이 과제를 달성 가

능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기여한다(M. Kool & D. 

Dierendonck, 2012)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방문교육

지도사의 낙관적 태도에서 비롯된 긍정적 정서가 방문교

육지도사로 하여금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

게 하는 셀프리더십을 발휘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추측

해 볼 수 있다. 낙관성이 셀프리더십의 건설적 사고 영역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낙관성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 사고와 효율적인 대처행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는 정서(F. Luthans, C. M. Youssef, 

& B. J. Avolio, 2007)라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앞서 

자존감과 건설적 사고 전략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정서의 

매개적 역할로 살펴본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

다. 낙관성은 역경에 부딪혔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원천으로 개별 다문

화가족들에게 발생 가능한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이끌어가야 하는 다문화가족 방

문교육지도사에게 꼭 필요한 심리적 자원이다. 또한 개인

이 지닌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중요

한 순간에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 즉, 낙관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미 수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입

증되었다(M. E. P. Seligman, 2002). 더욱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정서로서의 낙관성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긍정적 

정서가 셀프리더십의 성과변수로 혹은 선행 요인으로 보

고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낙관성이 셀프리더십에 영향

을 미치고 셀프리더십이 낙관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

정적인 순환작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본 

연구에서 낙관성은 자존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셀프리더십

에 대한 영향력이 작게 나타났지만, 방문교육지도사의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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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더십 개발 시 낙관성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방문교육지도사의 소득 수준이 셀프리더십의 건설

적 사고 영역에서 유의하게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소득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리더십의 정적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W. D. Li, R. 

D. Arvey, & Z. Song, 2011)와 불일치한다. 본 결과는 다

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로 인식하는 셀프리더십 전략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사회적 자본이 풍부하고, 생활 방식이 

건강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이 리더십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W. 

D. Li, R. D. Arvey, & Z. Song, 2011)는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다.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

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방문교육지도사의 소득 수준

이 방문교육지도사 개인보다는 배우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에 따른 것일 수 있다. 둘째, 방문교육지도사의 소득 수준

이 방문교육지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따른 것으로 

볼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이 많을수록 직무 스트레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건설적인 사고 전략을 실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방문교육지도

사이 소득 수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없이 이루어진 추론

일 뿐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추후 심층적인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셀프리더십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에 의해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C. C. Manz, 2015). 따라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방문교육사업의 효과를 극

대화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자존감 및 낙

관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셀프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개발하여,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

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

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에 대한 자존감 및 낙관성 변인의 

영향력을 각각 탐색함으로써, 자존감과 낙관성, 셀프리더

십 간의 관계성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

인들 간의 관계를 규명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

에서는 셀프리더십에 대한 낙관성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지만, 자기 기대 영역과 건설적 사고 영역에 한

해 낙관성에 의한 설명력의 변화가 각각 1.4%와 0.9%로 

낙관성의 영향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살펴본 자존감과 낙관성 외에 방문교육지도사의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변인 이외에 셀프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더 다

양한 변인을 추가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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